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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당 사정을 잘 알고 미리 답사한 듯   

   

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7월 4일 (목) 오
전 7시 20분경 신원미상의 외부 침입자가 들
어 와서 교육관 2층 초등부 교사실과 중고등
부 교사실 문 잠금장치를 파괴하고 침입하여
내부를 뒤진 흔적의 피해를 보았다. 성경에
“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’(마태
오 21.13).”라고 기록되어 있는 신성한 기도
의 집에 외부 도둑이 침투하였다는 것이 우
리 신앙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. 
매주 목요일 새벽 미사가 6시에 시작하여 7
시 이전에 끝나고 교우들이 모두 돌아간 후 
본당 직원이 출근하기까지의 공백시간인 7시 
20분에 침입하는 치밀한 행동과, 초등부와 중
고등부 교사들이 자체 납입하는 회비와 여름
방학 기간 본당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비가 
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실행하는 

수법을 보면 성당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
가 있으며, 본당에 설치된 CCTV 녹화를 검색하여 보면 
시간별로 준비와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인은 
대담하게 CCTV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왼손에 손가
방과 긴 우산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서 우산 속에 숨겨온 
듯한 연장으로 두 교사실 문짝을 파괴하고 캐비넷을 뒤져 
금품을 확인한 후 연장을 우산 속에 다시 넣고 유유히 빠
져나간 것으로 보이나, 다행히 교사실에는 현금을 보관하
지 않아 금전적 피해는 없었으며 외부인 침투로 두 교사
실 방화문이 사용할 수 었을 정도로 파손되어 경찰 범죄 
감식계에서 지문채취와 녹화 화면을 가지고 범인 검거를 
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. 지난 수일간 서울대교구 내 
여러 본당에서도 동일범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CCTV 카
메라에 녹화가 되어 도난사건 예방을 위하여 타 본당에서
도 이러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게 상호 정보교환과 
범인색출에 협조하고 있다. 이번 사건으로 본당의 당면 
문제로 불순자나 도둑이 성전 등에 잠입하여 못된 행동을 
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본당의 
예산과 인력문제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. 

여름 장마철 대비 본당 주위 환경 정리

 시흥4동 성당 시설관리분과 소속 산하 단체
인 ‘본당사랑봉사회’는 2019년 7월 8일(월) 
회원 7명 참석해 여름 장마를 대비한 성전 옆
과 교육관 옥상 잔디 깎기와 지하수 주변 세
멘 몰탈 위 화강암 재정리 놓기를 하였다. 봉
사회원들은 일하기 전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
작업 내용논의와 다음 달 회의 일정 선정한 
후 이번에 새로 구매한 예초기 사용방법과 안
전에 대한 설명서를 확인한 다음 길게 자란 
잔디를 깎고 화강암이 흔들리지 않게 고르고 
세멘트 몰탈을 잘 발라 정리를 하였다.
 




